
근로자추락사광주초교,공공기관첫중대재해법적용

노동청 50인미만첫사례

광주시북구의한초등학교에서발생한 추락사

사고<2월 29일자광주일보6면>에중대재해처벌

법이적용됐다.

광주전남지역첫공공기관적용사안이며50인

미만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된첫사안이라는것이

노동청의설명이다.

3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따르면지난달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강당에서 숨진 A(64)씨가

광주전남지역50인미만중대재해처벌첫사례인

것으로확인됐다.

A씨는지난달 26일오후 2시 10분께광주시북

구용봉동의한초등학교강당에서창호교체작업

을하던중 4m높이사다리에서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옮겨졌으나28일낮12시50분께결국숨

졌다. A씨의유족은장기기증을결정한것으로전

해졌다.

해당공사의발주는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공사를맡은업체는5인이상업체인것으로확인됐

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50인이상업체에서50인미만업체로확대됐

다. /김다인기자kdi@kwangju.co.kr

광주전남대학추가모집에도591명미충원
전남대학별153.5명 전국최다…전국51곳2000여명달해

10곳중8곳 비수도권…추가모집중단에미충원더많을듯

전국51개대학이 2024학년도대입에서추가모

집을진행하고도정원 2000여명을선발하지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정원을충원하지못한대학대부분은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대였다. 광주와 전남지역

6개대학은총591명을충원하지못했다.

3일종로학원에따르면추가모집마감직전인지

난달29일오전9시기준정원을채우지못한대학

은51개대학으로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008명에 달했

다.

미충원인원이발생한대학의84.3%(43개교)는

비수도권소재대학이었다.

경기권소재대학은8개교(15.7%)였다.서울소재

대학가운데미충원이발생한곳은한곳도없었다.

시도별로보면서울,인천,세종,울산등4개지

역대학은정원을모두채운것으로파악됐다.

경기 8개교,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5개교,광주4개교,전북경남강원충북각3개

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가 정원을 못

채운것으로추정됐다.

학교당평균미충원인원을보면전남이153.5명

으로가장많았다.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명, 강원

44.7명, 부산 40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

북 34명, 대전 19.8명, 대구 7명, 경기 5명, 제주 4

명이다.

실제미충원대학은이보다더많을것으로추정

된다.지원자가없어추가모집마감일인29일이전

에추가모집을사실상중단한대학들도있어서다.

지난달22일부터추가모집이시작됐으나수험생

의지원이극히저조해공시자체를부담스러워한

대학들도있었다는것이다.

추가모집에서경쟁률이가장높은 톱3 대학은

서울시립대(349.5대1),한국외대(244.6대1),숙

명여대(214.9대 1) 등으로모두서울소재대학이

었다.

서울수도권주요대인문계열학과중에선건국

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706대 1), 상명대경

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

순으로경쟁률이높았다.

서울 수도권 주요대 자연계열 학과 가운데에선

건국대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전자전

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

학부(445대1) 순으로경쟁률이치열한것으로나

타났다.

한편, 최근마감한2024학년도대입정시모집에

서광주대학들의미달학과가 36개로전국에서가

장많았다. 광주전남에서는모두 8개 대학, 60개

학과에서미달이발생했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 2024대입은 2월 29일

부로종료됐고2025학년도대입이본격시작됐다

며 앞으로의대모집정원대학별확정, 무전공선

발전형등이발표되는시점부터재수생,반수생규

모등변화가크게발생할수있다고전망했다.

/윤영기기자penfoot@연합뉴스

72024년3월4일월요일 사 회

오늘부터초교늘봄학교…전남전체광주32곳

전남교육청이 4일부터 425개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를운영한다.

초등1학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위한인력

공간시설을 확보했고, 학교별 수요에 맞게 프

로그램편성과강사배치도마쳤다.

이번 늘봄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체계를바탕으로초등 1학년은매일 2시간의개

별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 초등 2학년~초

등 6학년은학생성장발달에맞는다양한늘봄

학교 프로그램과 늘봄(돌봄) 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지속지원한다.

농어촌지역 1학년 학생에게무상으로지원됐

던늘봄학교프로그램참가비를도시권까지확대

해무상운영할예정이어서학부모부담이완화

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도교육청은늘봄학교업무가전가돼교육활동

이지장을받을수있다는교원들의우려를고려

해2학기부터는늘봄실무직원을전학교에배치

해늘봄학교업무를교원과분리할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도초등학교32곳에서1학기늘봄

학교운영을시작해2학기부터전학교로확대한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제41회고싸움놀이축제가지난1일부터3일까지광주시남구칠석동고싸움놀

이테마파크일원에서열렸다.고싸움놀이보존회원들이고싸움을시연하고있는

모습.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풍년들게하소서

나고야시민무대오른근로정신대연극,모두를울렸다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서 봉선화Ⅲ 무대…미쓰비시피해자등관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근로정신대를 잘 모르는

데,연극에서진실을알려줘고맙습니다.

일제강점기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항공기제

작소에동원된근로정신대피해자들의투쟁을다

룬연극 봉선화Ⅲ를관람한피해당사자와유족

들이눈시울을붉혔다.

지난달24일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대공연장무

대에서연극 봉선화Ⅲ가선보여졌다.나고야시민

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일본의 과오를 정면으로

다뤄눈길을끌었다. 2003년나고야 봉선화Ⅰ ,

지난2022년 봉선화Ⅱ에이어세번째무대다.

가해국의전쟁범죄를일본의언어로풀어낸 봉

선화Ⅲ 공연장에는 고령의 소송 원고와 가족들

도함께했다.

양금덕(96)할머니와함께미쓰비시공장에끌

려간 정신영(94) 할머니가 생존자 중 유일하게

연극을관람했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나란히 서서

모를심듯작업하는배우들의모습을보며작업장

에서 고생했던 때가 생각났다며 나고야소송지

원회와연극무대에오른배우들을사는동안다

시만나볼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나주 출신 고 최정례(1944년 12월 7일 사망)

할머니유족으로미쓰비시를상대로제기한손해

배상소송에서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에서최

종승소한원고이경자(81)씨는(사)일제강제동

원시민모임과의통화에서 연극을보며지진으로

돌아가신고모(최정례)와어린딸을잃고가슴에

한을 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 눈물이

났다고소감을전했다.그러면서 솔직히자기나

라의잘못을고백한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

가, 피해자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

고 생각하니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같다고감사를표했다.

요양병원에입원한양금덕할머니를대신해찾

은셋째아들박상운씨도어머니를모델로한연극

이어서감명깊었다며서울이아닌광주에서공연

한것에무한한긍지를느꼈다고소감을전했다.

정영해전동신대간호학과교수는 우리의아

픈얘기를일본사람이일본말로한다는것이생

소했지만그감동이두배,세배가됐던것같다고

말했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당사자와유족등의소

감은일본지원단체 나고야소송지원회에전달

됐다. /김다인기자kdi@kwangju.co.kr


